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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기업, 유전개발 투자 감소한다!
탐사․생산기업 지출 30% 급감 … 경기침체에 미국 정책변화가 도화선

세계 경기침체와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역점을 두는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화학기업들의 유전개발 투자

가 대폭 취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4월9일 개최된 연례 에너지정보관리(EIA)에서 도이체방크의 원유분석가인 폴 생키는 “20세기에서 21세기로

진입하는 것은 석유시대의 종식”이라고 언급했다.

석유 프로젝트의 투자 감소가 앞으로 석유 가격이 반등할 때에 공급부족으로 석유 가격을 다시 사상 최고

수준으로 밀어 올리겠지만 결국은 석유에서 이탈하는 추세를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 아라비아는 물론 최대 소비국인 미국에도 골치를 안길 것이라고 내다

봤다.

컨설팅 기업인 PFC에너지의 선임 디렉터 수전 패럴은 “유전 탐사․생산 관련기업의 지출이 29-30%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간이 경과하면 원유 가격이 오르고 비용은 낮아져 새 프로젝트를 연기하는 것이 매우 유

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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